	The Sorrow of Love, W. B Yeats

The quarrel of the sparrow in the eaves,
The full round moon and the star-laden sky,
And the loud song of the ever-singing leaves,
Had hid away earth's old and weary cry.
And then you came with those red mournful lips,
And with you came the whole of the world's tears,
And all the sorrows of her labouring ships,
And all the burden of her myriad years.
And now the sparrows warring in the eaves,
The curd-pale moon, the white stars in the sky,
And the loud chaunting of the unquiet leaves,
Are shaken with earth's old and weary cry.
	사랑의 슬픔

처마 위 참새들의 다툼,

둥그런 보름달과 별들을 가득 실은 하늘,

쉼 없이 노래하는 잎사귀들의 커다란 노랫소리에,

대지의 오래고 지친 울부짖음은 이미 묻혀버렸다.

그런데, 그 애처로운 붉은 입술로 당신이 내게 왔고,

그러한 당신과 함께 세상의 모든 눈물이,

세상 속에 난항을 겪는 범선들의 그 모든 슬픔이,

세상의 무수한 시간이 짊어진 그 모든 괴로움이 내게 왔다.

그리고 지금, 처마 위에서 다투는 저 참새들,

창백히 굳어버린 저 달, 하늘에 떠있는 저 새하얀 별들,

소란한 잎사귀들의 저 커다란 노랫소리가

대지의 오래고 지친 울부짖음에 동요한다.

	When You Are Old, W. B. Yeats

When you are old and grey and full of sleep,

And nodding by the fire, take down this book,

And slowly read, and dream of the soft look

Your eyes had once, and of their shadows deep;

How many loved your moments of glad grace,

And loved your beauty with love false or true,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And 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Murmur, a little sadly, how Love fled

And paced upon the mountains overhead

And hid his face amid a crowd of stars.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이 늙어 반백이 되고 잠이 많아져

화롯가에서 꾸벅일 때면, 이 책을 꺼내 들고

천천히 읽어보라, 그리고 꿈꿔보라.

한때 당신의 두 눈이 지니던 온화한 눈빛을, 그리고 깊은 그늘을.

얼마나 많은 이가 당신의 밝은 기품을, 

또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가, 거짓된 혹은 진실된 사랑으로.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당신 내면의 방랑하는 영혼을,

또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 속의 슬픔을 사랑했으리.

그 빛나는 화로 옆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조금쯤 구슬프게 중얼거려보라. 사랑이 어떻게 달아나

저 머리 위의 산들 너머로 사라져버렸는지,

또 어떻게 별들의 무리 속으로 얼굴을 감추어버렸는지를.



	The Trees, Philip Larkin

The trees are coming into leaf

Like something almost being said;

The recent buds relax and spread,

Their greenness is a kind of grief.

Is it that they are born again

And we grow old? No, they die too.

Their yearly trick of looking new

Is written down in rings of grain.

Yet still the unresting castles thresh

In fullgrown thickness every May.

Last year is dead, they seem to say,

Begin afresh, afresh, afresh.
	나무

나무에서 잎사귀가 돋는다.

거의 입 밖으로 내뱉어질 듯한 한마디 말과도 같이;

새싹들이 쉬이 몸을 펼친다.

그 초록은 일종의 비탄.

그들은 새로이 태어나는데 

우리만이 늙어가는가? 아니, 그들 역시 죽게 마련이다.

새롭게 보이려는 그들의 눈속임만이

해마다 나이테에 고스란히 새겨질 뿐.

허나, 쉼 없는 그 성채들도 오월이면 

완연히 여물고 어김없이 타작된다.

그들은 말하리라, 지난 해도 죽었다,

새로이 시작하자, 새로이, 새로이.


김영경

정다미

D. H. Lawrence 

Trees in the Garden

Ah in the thunder air

how still the trees are!

And the lime-tree, lovely and tall, every leaf silent

hardly looses even a last breath of perfume.

And the ghostly, creamy coloured little tree of leaves

white, ivory white among the rambling greens

how evanescent, variegated elder, she hesitates on the green grass

as if, in another moment, she would disappear

with all her grace of foam!

And the larch that is only a column, it goes up too tall to see:

and the balsam-pines that are blue with the grey-blue blueness of things from the sea,

and the young copper beech, its leaves red-rosy at the ends

how still they are together, they stand so still

in the thunder air, all strangers to one another

as the green grass glows upwards, strangers in the silent garden.

정원 속의 나무들

아 천둥치는 하늘 아래

나무들은 흔들림이 없어라

키가 크고 사랑스러운, 잎사귀 하나하나 고요한 저 라임나무

마지막 한 줌의 향기마저 품어 간직하네

유령처럼 흰,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뻗어있는 초록 나무들 속에 상아빛을 이루어 서있네

물들어가는 저 연로한 노년은 얼마나 무상한가

그녀는 거품의 우아함과 함께 한 순간 사라질 것처럼

푸른 들판에 멈춰 서있다

기둥처럼 솟아오른 낙엽송, 너무나 높아 볼 수가 없네

발삼 소나무들, 바다에서 온 듯한 회색 빛의 푸르스름함과 푸르름을 함께하네

어린 적갈색 너도밤나무, 그 잎사귀 끄트머리에 장미빛 적색이 물들어가네

그들은 어찌하여 이리도 굳건히 서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천둥 치는 하늘 아래, 서로에게 서로 뿐인 이방인들

푸르고 푸른 들판 위, 적막한 정원 속의 이방인들

Robert Frost (1874 – 1963)

The Road not Taken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두 길이 갈라져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길 모두 갈 수는 없다

두 길의 시작에 우두커니 서서

한 길을 힘껏 내려다 보지만

아래로 쭉 뻗어 굽어져 있다

그 길만큼 좋은 다른 하나의 길

풀이 무성하고 아직 닳지 않은 길이기에

발걸음을 옮겨본다

나의 발자국으로 인해 이 길은

어느 길처럼 닳고 닳을 것이기에

눈부신 아침에

어느 누구도 밟지 않은 낙엽들이 흩어져있다

오, 그 첫 순간 언젠가를 위해 남겨놓으리!

비록 길이 길을 인도함을 알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지 그 누구도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수많은 세월 후에 

긴 한숨과 함께 나는 말한다

숲 속에 갈라져 있는 두 길, 그리고 나는-

나는 발길이 적은 길을 택했으니,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였노라고.

오경은

T. S. Elliot

From: East Coker (Four Quartets)                     

IV

The wounded surgeon plies the steel
That questions the distempered part;
Beneath the bleeding hands we feel
The sharp compassion of the healer's art
Resolving the enigma of the fever chart.

Our only health is the disease
If we obey the dying nurse
Whose constant care is not to please
But to remind us of our, and Adam's curse,
And that, to be restored, our sickness must grow worse.

The whole earth is our hospital
Endowed by the ruined millionaire,
Wherein, if we do well, we shall
Die of the absolute paternal care
That will not leave us, but prevents us everywhere.

The chill ascends from feet to knees,
The fever sings in mental wires.
If to be warmed, then I must freeze
And quake in frigid purgatorial fires
Of which the flame is roses, and the smoke is briars.

The dripping blood our only drink,
The bloody flesh our only food:
In spite of which we like to think
That we are sound, substantial flesh and blood-
Again, in spite of that, we call this Friday good.

T. S. Elliot

From: East Coker (Four Quartets)                     

IV

상처 입은 외과의사는 메스를 들고

환부를 찾는다;

피 흐르는 두 손 아래로 우리는 느낀다

체온 그래프의 수수께끼를 푸는 

치유자의 기술이 지닌 날카로운 연민을.

우리의 유일한 건강은 병이다.

우리가 죽어가는 간호사에게 복종하면

그의 끊임없는 돌봄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아담의 저주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회복하려면, 우리의 병은 더 악화되어야 한다.

온 세상은 우리의 병원이다

파멸한 갑부가 물려준.

그 곳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의 절대적 보살핌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한기가 발에서 무릎으로 올라오고,

열은 정신적 전깃줄에서 노래한다.

따뜻해지려면 나는 얼어붙고 

지독하게 추운 지옥의 불길 속에서 떨어야만 한다.

그것의 불길은 장미, 연기는 브라이어.

뚝뚝 떨어지는 피는 우리의 유일한 음료,

피 흘리는 살은 우리의 유일한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살과 피가

건강하고 참된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

다시,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금요일이라 부른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Robert Frost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thing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 로버트 프로스트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 같다. 

그의 집은 저 마을 어딘가에 있겠지. 

그의 숲에 눈 가득히 쌓여가는 것을 보려 

여기 서 있는 나를 그는 보지 못 하겠지. 

나의 작은 말은 기이하게 생각할 테지, 

가까이 쉴 곳이라곤 찾을 수 없는 이 곳 

일 년 중 가장 어두운 저녁에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멈춰 선 것을 

말이 마구에 달린 방울을 한 번 흔든다. 

뭔가 잘못되기라도 했느냐고 

들리는 소리라곤 오직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와 솜털같이 나리는 눈송이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허나 내겐 지켜야 할 약속들 있고,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경용

The Skunk

Seamus Heaney
Up, black, striped and damasked like the chasuble
At a funeral mass, the skunk's tail
Paraded the skunk. Night after night
I expected her like a visitor.

The refrigerator whinnied into silence.
My desk light softened beyond the verandah.
Small oranges loomed in the orange tree.
I began to be tense as a voyeur.

After eleven years I was composing
Love-letters again, broaching the word 'wife'
Like a stored cask, as if its slender vowel
Had mutated into the night earth and air

Of California. The beautiful, useless
Tang of eucalyptus spelt your absence.
The aftermath of a mouthful of wine
Was like inhaling you off a cold pillow.

And there she was, the intent and glamorous, 
Ordinary, mysterious skunk, 
Mythologized, demythologized, 
Snuffing the boards five feet beyond me.

It all came back to me last night, stirred
By the sootfall of your things at bedtime, 
Your head-down, tail-up hunt in a bottom drawer
For the black plunge-line nightdress.

똑바로 선, 검은, 제의처럼 짜여진
장례미사에서, 줄지어 늘어선
스컹크의 꼬리. 매일밤
난 그녀가 방문하기를 기다렸다.
냉장고는 고요하게 윙윙거렸고
내 책상 불빛은 베란다 너머로 아련했다.
오렌지 나무엔 작은 오렌지들이 어렴풋이 보였고
난 관음증에 걸린 사람마냥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11년이 지나고서야 나는 러브레터를 
다시 쓰고 있었다. 꼭꼭 숨겨두었던 포도주 통처럼
‘아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어. 마치 캘리포니아
밤하늘의 공기 속으로 산화되어버린 가냘픈
그 이름. 아름답지만 소용없는
유칼립투스의 알싸함으로 너의 부재를 떠올렸다.
와인 한모금의 여운은
마치 차가운 베게로부터 널 빨아들인 것.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신화인 동시에 신화가 아닌
저 발치에 판자를 킁킁대는
평범하면서도 신비한 스컹크
모든 게 지난밤 나에게 돌아왔다. 잠 들 즈음
너의 검댕이들의 흩어짐으로 뒤섞인.
너의 숙여진 머리, 세워진 꼬리는 마지막 서랍에서
검은 줄무늬 잠옷을 사냥한다.
A P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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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go Prytherch his name, though, be it allowed

    Just an ordinary man of the bald Welsh hills,

    Who pens a few sheep in a gap of cloud.

    Docking mangels, chipping the green skin

    From the yellow bones with a half-witted grin

    Of satisfaction, or churning the crude earth

    To a stiff sea of clods that glint in the wind –

    So are his days spent, his spittled mirth

    Rarer than the sun that cracks the cheeks

    Of the gaunt sky perhaps once a week.

    And then at night see him fixed in his chair

    Motionless, except when he leans to gob in the fire.

    There is something frightening in the vacancy of his mind.

    His clothes, sour with years of sweat

    And animal contact, shock the refined,

    But affected, sense with their stark naturalness.

    Yet this is your prototype, who, season by season

    Against siege of rain and the wind's attrition,

    Preserves his stock, an impregnable fortress

    Not to be stormed even in death's confusion.

    Remember him, then, for he, too, is a winner of wars,

    Enduring like a tree under the curious stars.

그의 이름은 이아고 프리쳘츠지만,
그냥 웨일즈 민둥언덕의
구름틈새에서 양을 키우는 평범한 남자로 알려져있다.
사료용 근대를 자르고, 얼빠진 만족스런 웃음을 지으며
노란 뼈로부터 녹색껍질을 벗기고
가공되지 않은 대지를 휘저어 
바람 속에서 반짝이는 단단한 땅으로 만드는 것-
따위가 그의 하루 일과이고, 그가 뱉어내는 웃음은
아마 일주일에 한번 황량한 하늘의 뺨을 때리는
태양보다 차라리 낫다.
그리고 나서 밤에 그를 보면 그는 의자에서
벽난로에 침을 뱉을 때 말곤 꼼짝않고 앉아있다.
마음 속 공허함에 무언가 그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그의 옷, 몇 년 묵은 땀과 동물과의 접촉은
시큼한 냄새와 깔끔함에 충격을 주지만 
변질은 그들의 완고한 천연의 감각.
그러나 이것은 매 계절 비의 공격과
바람이 주는 마모로부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너의 원형이다.
심지어 죽음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때, 그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또한 그는 진기한 별들 밑에서
나무처럼 참아내는 전쟁의 승자.
이지선

On Top   -Gary Snyder
All this new stuff goes on top

turn it over, turn it over

wait and water down

from the dark bottom

turn it inside out

let it spread through

Sift down even.

Watch it sprout.

A mind like compost

맨 위
새로운 것은 모두 맨 위에 있는 법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기다리며 물을 주어라
어두운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라
퍼지게 두어라
고르게 뿌려라
싹트는 것을 보라.
거름과 같은 마음을
We Sat at The Window   -Thomas Hardy
We sat at the window looking out, 
And the rain came down like silken strings 
That Swithin's day. Each gutter and spout 
Babbled unchecked in the busy way 
Of witless things: 
Nothing to read, nothing to see 
Seemed in that room for her and me 
On Swithin's day. 

We were irked by the scene, by our own selves; yes, 
For I did not know, nor did she infer 
How much there was to read and guess 
By her in me, and to see and crown 
By me in her. 
Wasted were two souls in their prime, 
And great was the waste, that July time 

When the rain came down.
창가에서
우리는 창 밖을 바라보며 앉았고,
비단실처럼 비가 내렸던
성 스위딘 데이. 도랑과 물웅덩이는 제각각
정신 없이 바쁜 듯 제멋대로 재잘거렸다:
그 방안에서 그녀와 내게는
읽어 낼 만한 것도, 볼 만한 것도 없는 듯 했던
성 스위딘 데이.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지쳐버렸다: 그랬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녀 또한 짐작하지 못했기에,
그녀로 하여금 내 안에 얼마만큼의 읽어낼 거리와
생각할 거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녀 안에
얼마만큼의 볼거리와 보답할 거리가 있었는지를.
청춘 속에서 헛된 시간을 보냈던 두 영혼들,
그 헛된 시간은 실로 커다란 것이었으리.
비가 내렸던 그 7월에.
20080191 박소현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by Robert Frost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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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이 숲이 누구의 것인지 알 것도 같지만 
그의 집은 마을에 있다

그는 모르겠지

내가 지금 이곳에 멈추어 서서 
눈으로 메워져 가는 숲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농가도 없는 이곳에 멈추어 선 나를 

의아하게 여기는 듯한 조랑말을 뒤로 한 채

한해 중 가장 어두운 밤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나는 우뚝 서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묻는 방울소리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과 

솜털같은 눈송이의 소리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나에게는 지킬 약속이 있기에

자기 전에 가야할 먼 길이 남아있다.

자기 전에 가야할 먼 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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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at my Window
by Robert Frost
Tree at my window, window tree,

My sash is lowered when night comes on;

But let there never be curtain drawn

Between you and me.

Vague dream-head lifted out of the ground,

And thing next most diffuse to cloud,

Not all your light tongues talking aloud

Could be profound.

But tree, I have seen you taken and tossed,

And if you have seen me when I slept,

You have seen me when I was taken and swept

And all but lost.

That day she put our heads together,

Fate had her imagination about her,

Your head so much concerned with outer,

Mine with inner,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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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의 나무 
로버트 프로스트
나의 창문에 비친 나무
창문 너머의 나무 

밤이 되면 나는 긴 띠를 늘어뜨려 어둠을 가로막지만

너와 나 사이에 커튼이 드리워지는 일이 없기를.

땅 속 깊은 곳에서 건져낸 꿈은 
구름과도 같아서 흩어질 뿐

희미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아도
멀리까지 닿지는 못한다

하지만 나무야, 나는 네가 던져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만약 네가 잠든 나를 보았다면 

나 역시 던져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해 준 그 날

마치 예견되었던 것만 같은 그날에 우리는 역경에 맞서겠지

너는 창 밖에서 

그리고 나는 그 너머에서.

